
06 노동자가 만드는

옛날엔 손목이 부러져도 병원 못 가고, 

아파서 토하면서 일했죠
- 형틀목수 박상인 님 인터뷰

크리트를 부을 거푸집(틀거리)을 일일이 설

치하고 해체한다. 거푸집은 고중량의 목재, 

합판 등을 하나씩 이어 완성한다. 박씨는 

“일의 80%가 망치질이고, 나머지는 톱질, 

자재 운반”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의 외피’보다 다른 문제를 더 

강조했다. 먼저 ‘정주할 권리’다. 박씨도 결

혼 후 영주권을 얻고서야 비로소 삶이 안전

해졌다. 그는 15년 전 크게 다쳐 아직도 잘 

쓰지 못하는 손목을 이야기했다. 당시 박씨

의 입국 경로였던 산업연수생 제도는 평균 

60여만 원의 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

해 문제로 ‘현대판 노예제’라 불렸다. 브로커

를 통해야 해서 빚을 지고 연수생으로 입국

했던 그는 팍팍한 삶을 견딜 수가 없어 사업

장을 뛰쳐나왔고, 그 길로 미등록 신분이 됐

다. 건설 일을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손목뼈가 부러진 줄도 몰랐어요. 5년 정

도 불법(미등록)이었는데, 합법(영주권자)

‘동포 이주민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은 어

떠냐’는 말에 24년 차 형틀목수 박상인(가

명·50대) 씨가 말했다. 그는 “옛날엔 외줄

을 탔다”면서 “업체가 돈 아끼려고 아시바

(족장)에 발판도 안 깔아서 그냥 봉 타고 돌

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한 10년 전부턴 

많이 바뀐 것 같다.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있

다”며 “당장 일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생각되

는 건 많이 줄었다. 물론 다 큰 현장(대기업 

발주 현장)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24년차 형틀목수 되기까지

박씨는 1998년 산업연수생으로 처음 입

국한 후 한국에서 결혼하며 쭉 정주하고 있

는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다. 2000년부터 형

틀목수로 일했다. 형틀목수는 말 그대로 ‘건

물의 틀을 짜는 기술자’다. 건물의 기둥과 

벽, 바닥을 콘크리트로 채울 때, 이 액체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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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을 정해놨는데, 요새는 이 값도 못 받

고, 잔업수당도 안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며 “노조 힘이 약해지니 더 그런 것 아니겠

느냐”고 했다.

형틀목수는 닳는 연골이 많다. 하루 수

백 번의 망치질부터 개당 20~30kg인 자재

를 하루 수십 ~ 수백 번 나르고, 그 자재를 

위로 들어 지탱하며 못질도 해야 한다. 박씨

도 어깨 연골이 다 닳아 수술을 받는 동료

들, 무릎·허리 관절로 병원을 들락거리는 동

료들을 일상으로 봤다. 박씨는 “지금은 기중

기가 자재를 운반해 주지만, 예전엔 한 손에 

60kg씩, 120kg 자재를 들고 수십번 오르내

렸다”며 “그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

다”고 말했다.

박씨는 “환경이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다”

며,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대신 “오야지

(반장) 없이 그냥 회사가 바로 단가 쳐주고

(보장하고) 바로 입금하는 그런 구조라야 해

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되고 나서 처음 병원에 갔어요. 근데 딱 

의사가 하는 말이 ‘왼쪽 손목이 부러졌었네

요?’ 하는 거라. 근데 좀 삐딱하게 뼈가 붙

었대. ‘아니, 안 아팠어요?’하고 묻데요. 그때 

너무 아파서 토하면서 일했어요. 근데 병원

을 갈 수도 없고, 붕대 감고 계속 망치질했

어요. 빚이 있어서. 지금 망치질할 때 왼손을 

잘은 못 써요. 자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망치질 진동으로 울리면 많이 아파요.”

지금도 계속되는 임금 차별, 

노조탄압으로 악화돼

임금체불과 더불어 임금 차별도 만연하

다. 박씨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임금차별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

다. 박씨는 최근에도 임금차별 피해를 보았

다. 같은 일을 했음에도, 업체가 한국인에겐 

일당 24만 원을, 본인에겐 23만 원을 줬다. 

한 달 급여로 치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

다. 노조에 도움을 청해 차액을 받았다. 그는 

“일도 더 많이 하고, 경력도 오래됐는데 참 

화가 나는 문제”라며 “이건 정말 오래된 문

제고 지금도 여전하다”고 했다.

박씨는 “임금 문제가 좀 좋아지려고 하다

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라고도 했다. 현 정

부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 기조를 암시

하며 “정부가 더 못 받게 하는데요, 뭘” 하

면서 웃었다. 대부분의 건설 노동자들은 시

중노임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다. 박씨는 “그래도 노조가 있어서 형틀목

수는 25만 원(시중노임단가는 27만 원)으

▲ 건설노동자 박상인 씨는 미등록이주민 시절 손목 뼈가 부

러진지도 모르고 일하기도 했다. 사진 : 한노보연


